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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세계무역기구(WTO) '월간 상품수출 통계‘ 분석 결과, 한국의 올해 
1분기 수출액 증가율은 10.1%(10대 수출국 중 8위)로 한국의 수출 
성장세가 올해 들어 둔화 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유로화 강세로 인해, 달러기준으로 환산시 금년도 1분기 수출액·
증감률(WTO 발표)은 EU 국가 중심으로 과다하게 왜곡

* WTO 적용 달러/유로환율 : (’17.1분기) 1.064 → (’18.1분기) 1.230(전년비 +15.6% 증가)

ㅇ EU 주요국의 유로기준 수출 증가율은 3~4% 수준(Eurostat 발표 인용)

ㅇ 독일 수출이 2위로 미국을 추월한 것도 환산과정에서의 착시효과 

□ 유로기준 수출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, 금년도 1분기 수출 증가율이 
두 자릿수인 국가는 중국, 일본, 한국 順

※ 환율 왜곡효과로 수출증가율 등에 대한 객관적 순위 비교 곤란

< 주요국 수출 순위 (WTO·Eurostat(유럽연합통계청) 발표 기준) >

순위 / 국가명*
'18.1분기

(WTO 발표, 달러기준)
'18.1분기

(Eurostat 발표, 유로기준)
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

1 중국 5,465 14.3 - -
2 독일 4,044 18.8 3,289 3
3 미국 4,024 7.9 - -
4 일본 1,845 10.2 - -
5 네덜란드 1,830 18.6 1,488 3
6 프랑스 1,501 20.2 1,220 4
7 한국 1,454 10.1 - -
8 이태리 1,383 19.3 1,125 3
9 홍콩 1,308 4.9 - -
10 벨기에 1,233 19.5 1,003 3

※ 문의 : 수출입과 이원희 과장 (044-203-4040)
홍석민 사무관 (044-203-4042)


